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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G, UCL  4강 1차전서 뮌헨 제압…이강인·김민재는 벤치(종합)

등록 2026.04.29 12:36:55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 선수단. 2026.04.28.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25)과 김민재(30)의 코리안 더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프랑스 프로

축구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

전 경기에서 무려 9골이 나왔다.

승자는 이강인의 소속팀인 PSG였다.

PSG는 29일(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시즌 UCL 4강 1차전 홈 경기에서 5-4 신승을

거뒀다.

지난해 구단 역사상 첫 UCL 우승을 맛본 PSG는 2연패 가능성을 키웠다.

'독일 챔피언'이자 2019~2020시즌 이후 6년 만의 통산 7번째 정상을 노리는 뮌헨은 벼랑 끝에 몰렸다.

내달 7일 오전 4시 진행되는 홈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결승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강인과 김민재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 못해 코리안 더비는 무산됐다.



두 선수는 지난해 1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번 대회 리그 페이즈 4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이강인은 전반 25분, 김민재는 후반 36분 투입됐다.

뮌헨이 2-1 승리를 거두면서 김민재가 판정승을 맛봤는데, 이번에는 두 선수 모두 투입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이강인과 김민재 그리고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사진=파리 생제르맹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선제골은 뮌헨의 몫이었다.

PSG 수비수 윌리안 파초가 페널티킥을 내줬고, 전반 17분 키커로 나선 뮌헨 공격수 해리 케인이 승부의 균형을 깼다.

하지만 PSG는 전반 24분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전반 33분 주앙 네베스의 연속골로 경기를 뒤집었다.

뮌헨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전반 41분 마이클 올리세가 2-2를 만들었다.

PSG는 다시 전반에 리드를 잡았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 선수단. 2026.04.28.

전반 추가 시간 뮌헨 수비수 알폰소 데이비스가 핸드볼 반칙을 범했고, 전반 50분 우스만 뎀벨레가 3-2를 기록했다.

난타전은 후반까지 이어졌다.

후반 11분 크바라츠헬리아, 후반 13분 뎀벨레가 연속골을 터트리며 5-2까지 앞섰다.

그렇게 PSG가 쉬운 승리를 거두는 듯했지만 뮌헨은 연속 득점으로 차이를 좁혀갔다.

후반 20분 다요 우파메카노, 후반 23분 루이스 디아스가 만회골을 터트렸다.



[파리=AP/뉴시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 2026.04.28.

다만 뮌헨이 또 한 번의 동점을 만들지는 못했다.

양 팀 모두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경기는 PSG의 1점 차 신승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UEFA에 따르면 UCL 준결승에서 양 팀 합계 9득점이 나온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전 최다 골은 7득점으로 총 4회 있었는데, 9득점은 PSG와 뮌헨전이 최초였다.

준결승에서 전반전에만 5골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다만 단일 토너먼트 최다골까지는 1골이 모라자랐다.

2019~2020시즌 뮌헨이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8강전에서 8-2 대승을 거둘 때 기록한 10골이 단일 토너먼트 경기 최다

골이다.

또 PSG는 프랑스 구단 최초로 UCL 본선 100승 대업을 이루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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